
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

 

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(실업급여·육아휴직급여·고용장려금 등) 부정수급을 

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집중신고기간(‘23. 4. 10. ~ 5. 9.)을 운영합니다.

■ 대상: 관내(미추홀구, 중구, 동구, 남동구, 연수구, 옹진군) 고용보험 급여 및 지원금 대상자

■ 운영계획

 ㅇ 기간: 2023년 4월 10일 ~ 5월 9일 (1개월간)

 ㅇ 유형: 자진신고 및 제보

 ㅇ 대상: 실업급여·육아휴직급여·고용장려금·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

 ㅇ 방법

   - 온라인: 고용보험 신고센터(www.ei.go.kr) 또는 국민신문고

   - 팩스: 자진신고서 또는 부정행위신고서 작성 후 fax(0508-8230-0115)로 제출

   - 방문: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(☎ 032-460-4784)

    ※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,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4층

 ㅇ 신고 혜택

자진신고 제보

1. 추가징수액(최대 5배) 면제

2. 형사처벌 선처 요청*

 * (제외) 공모형,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, 

부정수급액 등 감안하여 처벌이 필요한 경우 

3.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기간 

3분의 1까지 감경

1. 신고포상금 지급*

 - (실업급여, 육아휴직급여) 부정수급액의 

20%(연간 500만원 한도, 하한액 1만원)

 - (고용안정사업, 직업능력개발사업) 부정

수급액의 30%(연간 3,000만원 한도, 

하한액 1만원)

 * 익명신고 시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

포상금 미지급

■ 주요 부정수급 유형

 ㅇ 취업 또는 일용근로한 사실을 은닉한 채 계속 실업급여 수급

 ㅇ 자영업, 프리랜서 또는 가족·지인의 사업에 종사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

 ㅇ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근무기간·이직(퇴사)사유를 거짓으로 기재

 ㅇ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

 ㅇ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지원대상자 근로한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 신청

 ㅇ 근무 사실이 없는 친인척, 지인 등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 신청

 ㅇ 근로계약서 등 지원금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허위제출

 ㅇ 그 외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

법령상 지원 자격을 꾸며 지원금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 등

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과 집중운영기간 전담창구(☎032-460-4784)

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http://www.ei.go.kr


고용보험 부정수급 주요 적발 사례

■ A씨는 시업급여 수급기간 이전에 일한 공장에서 일손이 바쁘니 잠시 일을 도와

달라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 중 주말에 2일간 일을 도와주었으나 실업인정 신청 시 

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2일분의 구직급여가 아닌 56일분(2회차분)의 구직급여 

3,336,720원을 모두 반환하고 구직급여 지급 중지됨.

■ B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친족(이모)가 운영하는 식당에 하루 잠깐 나가 일을 

도와주고 대가를 받은 후, 용돈을 받은 것이라 생각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이후 

적발되어 28일분(1회분) 구직급여 1,683,360원을 반환함.

■ C씨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주일에 대리운전 두 건 정도를 

하고, 소정의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이후 적발되어 64일분

(3회)의 실업급여 3,847,680원을 모두 반환하고 형사입건됨.

■ D씨는 육아휴직한 후 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고 

육아휴직급여를 받았으나, 육아휴직기간동안 E사업장에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후 

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것이 적발되어 61일분의 부정수급액 2,249,990원이 아닌 

전체 육아휴직급여 5,262,090원 및 추가징수액 2,249,990, 총 7,512,080원을 모두 반환함.  

■ 사업주 F씨는 고용유지조치 휴직 기간에 휴직 대상 근로자를 출근토록 하고 급여

명세서 및 급여 이체확인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1억5천여만원을 

부정하게 수급하였다가 적발되어 기 지급받은 부정수급액 및 2배 추가징수액 등 

총 4억 5천여만원 징수처분을 받고 경찰서에 형법 상 사기 등 혐의로 형사고발됨.

■ 사업주 G씨는 청년 H씨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

제출하는 수법으로 정규직 신규채용을 지원요건으로 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천

2백여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가 우리 청과 경찰서와의 공조수사로 적발되어 

기 지급받은 부정수급액 및 2배 추가징수액 등 총 3천7백여만원 징수 처분을 받고 송치됨.


